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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과장 김미라 (044-203-2731)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사무관 오종석 (044-203-2736)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정동별곡’,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설계 공모 당선
- 2022년 상반기부터 설계 시행, 2024년 재개관 목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이민)의 ‘정동

별곡’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국립정동극장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극장을 정동 지역의 개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2024년 재개관을 

목표로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금)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총 5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문체부는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11월 16일(화) 전문심사(사전 

심사)*와 19일(금) 설계공모심사위원회(본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결정했다.

   * 전문심사위원: 정광호(삼육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임종엽(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설계공모 심사위원: 공순구(홍익대학교 도시건축대학원 교수, 위원장), 김민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신창훈(운생동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소진

(건축사사무소 리옹 대표), 안호상(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교수)(총 5인) / 김성민

(한섬건축사사무소 대표, 예비심사위원) 이강준(한양대학교 에리카 건축학부 교수, 예비심사위원)

  당선작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정동별곡’은 중명전과 정동길을 

아우르는 조형 계획과 붉은 벽돌의 활용 등 정동의 정체성을 반영한 재료

계획으로 지난 27년간 정동을 지켜 온 국립정동극장의 정체성을 잘 계승



- 2 -

하고 있으며, ▲ 제작극장으로서의 극장 내 기능과 공간 배치, ▲ 출연자와 

관객의 동선 구분, ▲ 다중이용시설로서의 피난계획 등이 다른 작품에 비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우수작(2등)은 에스에스케이건축사사무소(대표자 김수석)의 ‘일상의 

풍경이 된 극장’, ▲ 가작 1(3등)은 ㈜오감건축사사무소(대표자 이규선)의 

‘일상으로서의 극장’, ▲ 가작 2(4등)는 ㈜가아건축사사무소(대표자 고대곤)의 

‘문지방 없는 열린 도시건축/정동극장’, ▲ 가작 3(5등)은 ㈜건축사사무소 

메타(대표자 우의정)의 ‘정동마당-중명전 가는 길’이 각각 선정됐다.

  문체부는 11월 24일(수)부터 30일(화)까지 국립정동극장에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이다.

붙임  국립정동극장 설계 공모 수상작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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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붙 임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

□ 당선작 :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이민)의 ‘정동별곡’


